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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옥수수대 사료 유해성 우려
생육 저하된 옥수수대 먹이면 질산염 상승 … 코스트 상승효과 유발

미국에서 50년 만에 닥쳐온 최악의 가뭄으로 질산염 함유량이 높은 사료가 생산되면서 축산업계에도 타격

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미국의 농업단체들은 가뭄으로 생육이 저하된 옥수수대 사료가 가축에 유해한 다량의 질산염을 포함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옥수수의 줄기와 잎이 사일리지(사료작물을 용기에 진공 저장해 발효시킨 가축사료)로 활발히 제조되기 때

문이다. 옥수수는 가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작물 중 하나이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가축이 질산염 농도가 높은 사일리지를 섭취하면 혈중 헤모글로빈이 메트헤

모글로빈으로 바뀌면서 혈류 중 산소량이 낮아질 수 있으며 청색증, 숨가쁨, 빠른 심박 증세가 나타나면서 사

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대학 등 미국의 몇 개 대학은 최근 질소가 함유된 사일리지에 대한 경고문을 발행했다.

가뭄으로 단백질 합성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양으로부터 빨아올린 질소비료가 질산염 형태로

식물에 축적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뭄 이후 갑자기 비가 오면 토양으로부터 과도한 양의 질소를 흡수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스콘신대학의 낙농영양학자인 랜디 셰이버에 따르면, 질소 함량이 1만5000ppm 이상인 사료는 유독한 것

으로 간주돼 가축사료로 사용할 수 없고, 8800-1만5000ppm일 때도 사일리지가 전체 사료량의 절반을 넘으면

안된다.

일부에서는 축산업자들이 사일리지 이외의 사료용 곡물을 구입하게 되면서 사료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결국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오와주립대학 농경제학과 로저 엘모어 교수는 “사료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축산업자들의 사료

값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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